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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를 앓고 나서 천천히 걷고 싶었습니다. 친구에게 

책 한 권 보내기 위해 우체국으로 향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감기 기운에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지만 걸을 만했습

니다. 우체국에서 주소를 쓰다가 잘 못 쓰는 바람에 다시 

새 봉투에 주소를 쓰고 창구에 책이 담긴 봉투를 내밀었

습니다. 빠른우편으로 보내 달라고 하며 카드로 결제하려

는데 ‘봉툿값 140원’은 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으로 내

야 한다는 겁니다. 카드밖에 없던 저는 당황했습니다. 30

분을 걸어서 왔는데 다시 집에 갔다 올 생각을 하니 난감

했습니다. 동전 십 원이 부족하면 급할 때 공중전화도 못 

한다는 사실이 현실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 “이를 어쩌죠. 제가 집에 

가서 140원을 가져올게요”라고 작은 소리로 말하는데 뒤

에서 “여기요, 여기 있어요”라면서 200원을 내미는 손이 

있었습니다. 소포에 테이프를 붙이면서 내미는 손에 들어 

있는 200원을 받았습니다. “감사하고 죄송해요. 어떻게 

갚아야 할지…” 하면서 머뭇거리자 “아닙니다,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꾸벅 인사를 하면서도 

남은 60원을 고마운 그분께 드리기엔 왠지 손이 부끄러웠

습니다. 순간 가방에 들어 있던 초콜릿이 생각나서 은박

지에 쌓인 초콜릿 세 알과 함께 남은 돈 60원을 내밀었습

니다. 괜찮다고 손사래를 치는 그분께, “받아주세요. 감사

의 마음이에요” 하며 인사를 한 후 밖으로 나왔습니다. 

회색 구름 사이로 해가 보였습니다. 희부옇게 먼지 낀 

창문을 달고 달리는 마을버스도, 매연을 내뿜고 가는 용

달차도 경쾌하게 보였습니다. 아직 미열이 남아 있었던 

감기 기운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40원을 가지러 다시 

집으로 가지 않았다는 안도감보다는, 그저 난감한 상황의 

누군가를 향한 사심 없는 배려가 새삼 감사하고 기분 좋

았습니다. 200원을 내민 그 누군가의 손을 통해서, 목마

를 때 한 모금의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이 

쉽게 지워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소하고 작은 일에 대해서 그냥 지나치

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마을

버스 바닥에 떨어진 우산을 주워준다던가 물건을 들고 

내리는 사람에게 먼저 내리라고 하는 등 용기를 내어 먼

저 손을 내밀어 보기도 합니다. 큰일을 당했을 땐 너도나

도 팔을 걷어붙이고 돕는 일들은 많습니다. 이 또한 아름

다운 일이지만 200원을 내밀던 낯선 손길에서 아주 작은 

일, 눈에 띄지 않는 일들에 대한 소중함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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